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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
배포 일시 2022. 9. 16.(금)

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팀  장 박동주 (044-201-3321)

<총괄> 주택임대차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장은석 (044-201-4150)

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전세가율 통계 관련,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

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< 보도내용('22. 9. 16. 동아일보) >

◈ 서울시 “깡통전세 위험” 국토부는 “안전”, 성북구 빌라 전세가율 달라 혼란

ㅇ 전세가율 산정기간 및 대상 등이 성북·종로·도봉 등 자치구별 전세가율
차이 발생, 국토부·서울시 통계 산정방식 등을 협의할 계획

□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공개(국토부 9.15일, 서울시 8.24일)한 전세가율은 

동일 단지 내 실거래를 토대로 산정한 점은 동일하나,

 ㅇ 국토부는 층이 다른 유사물건까지 분석하는 등 대상이 다르고 통계 

생산시점* 또한 차이가 있어 전세가율이 차이가 납니다.

    * 통계 생산시점 : (국토부) 최근 3개월('22.6～8월) / (서울시) 지난 2분기('22.4～6월)

□ 국토부와 서울시는 통계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도록 통계 

산정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.

□ 참고로,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피해 위험정도를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

있도록 전세가율은 물론 지역별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를 함께 

제공하였으므로, 이러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,

 ㅇ 실제 위험성은 매물별 시세, 선순위 권리관계, 임대인의 세금체납 등을 

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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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주택정책실

주택정책지원센터

책임자 센터장 정종대 (02-2133-703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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